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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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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행동억제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 그리고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고,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
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개 도시(원주, 서울, 수원, 순천, 광주)에 소재하
는 6개 중학교 1∼3학년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 
정서표현 양가성 모두는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행동억제기질과 대인불안, 행동억제기질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억제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을 증가시켜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타고난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중학생을 상담할 때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For this aim, we conducted a survey of 357 first-third grade students from 6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cities of Wonju, Seoul, Suwon, Suncheon, and Kwangju. Survey data was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as well as performance anxiety. In other words,
while behavioral inhibition tends to affect interpersonal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in a very direct way, it also
influences them indirectly by increasing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unsel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ocial anxiety due to innate behavioral inhibition should seek to reduce
their social anxiety by decreasing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eywords : Behavioral inhibi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ocial anxiety, anxiety, Performanc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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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타인의 시

선이 집중되는 상황이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

끼고 그로 인해 긴장되고 떨리는 불안감을 자주 경험하

게 된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불안 

반응은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상태를 겪게 만든다. 이러
한 사회적 불안은 일반적으로 만 11세에서 13세 사이에 
발생하여, 만 15세경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청소년기
에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안으로 알려져 있다[1-3]. 
청소년기의 심한 사회불안 경험으로 능력 발휘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4], 이 시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로 진행되어 성

인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5]. 게다가 사회적 불안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증상을 직접 노출하지 

않아 주변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얌전한 성격이라고 생각

하기 쉬우므로[6]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을 진단하고 적절
한 개입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입시의 부담이 적은 중학생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된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점차 비중이 
확대되어가는 수행평가 장면에서 관찰이나 사회적 평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사회불안 경험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보다 중·
고등학생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더 높으며[7],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시기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 진학하는 시기에 사회적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8] 중학생 시기가 사회적 불안을 경
험하는 데 있어 더 취약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들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활동이나 사건들 대부분이 학교

에서의 과제 수행 및 대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9], 중학생의 사회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경
험하는 대인불안과 수행상황에서 경험하는 수행불안으

로 나누어 탐색할 필요가 있다.
Barlow[10]에 따르면 사회불안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

적 취약성, 환경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생물학적 취약성은 유전 및 타고난 기질,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외상경험 등 그리고 심리적 

요인은 인지적・정서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대표
적인 생물학적 기질로서 행동억제기질을 들 수 있다. 행
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BI)는 낯선 상황, 대상, 혹

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정서와 회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사회불안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생

물학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지가 

되어왔다[11]. Neal 등[12]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이 회
피전략, 수동적 철회, 낯선 이에게 과묵함, 말로 표현하
는 것이 느림 등을 포함하는 행동적 징후가 유사하다고 

제안하면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련성을 제기하였

다. Schwartz 등[13]이 진행한 종단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때 행동억제기질의 수준이 높았던 집단이 성인기에 사회

불안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서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유

의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4, 14-17]. 
이렇게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연

구는 그 평가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

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가진다[18]. 또한 행동
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에

서도 높은 행동억제성향을 보이는 집단 중 상당수는 심

각한 사회불안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19], 행
동억제기질만으로는 사회불안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음

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오경자와 양윤란[20]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는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행동억제기질이 수행
불안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억제기질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행동억제기질이 대
인불안과 수행불안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
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 간에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매개

변인으로 인한 간접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행동억제기질과 함께 사회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서적 요인으로서, 정서표
현 양가성을 들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
만 표현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정서표현을 하였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21]. 
정서는 행동과 동기, 인지와 관련되는 복잡하고 통합된 
요인으로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다룰 경우 치료효과가 증

진될 수 있으므로[22] 상담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이러
한 정서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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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불안을 정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

근에야 주목받고 있다[23]. 특히,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
주의적 한국문화에서는 거부당하거나 관계가 나빠질 것

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

다. 또한, 정체감이나 자아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은 중
학생의 경우 정서표현의 적절한 수준과 방법에 대해 익

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
의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을 연구할 필요

가 있다. 실제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은 사람은 우
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신체적 증상도 많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21, 24].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은 신
체적인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
리적인 부적응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요소와 깊은 관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욕

구와 억제욕구를 동시에 느끼므로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자기주장 상황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26].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은 대인 상
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결핍으로 연결되어 사회불안

을 일으킬 수 있다[27]. 따라서 정서표현의 증가를 통해 
대인관계상황에서 불안을 줄이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

려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8].
한편, 지금까지 행동억제기질과 정서조절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직접

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하지만 선행연구
를 통해 행동억제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련이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Kagan, Reznick 및 Snidman[29]
은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들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

인 회피 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미애와 양난미[30]는 정서조절
양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통해 회

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것을 밝혔다. 즉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회
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이로 인해 정서표현 

양가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은 결국 지속적인 정서조절곤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데[31], 국내 여러 연구에서 행동억제와 정서조절곤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밝혀졌다[16, 32-34]. 이는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 정서조절곤란을 겪는 사람들 또한 회피적 

정서조절양식 사용으로 인해 정서표현 양가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사람

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림으로

써 정서를 조절하는 회피적 정서조절양식을 더 많이 사

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정서를 표현하고 싶
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양가감정, 즉 정서표현 양가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30]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지가 

된 행동억제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정
서적 측면의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억제기질은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을 감소시켜주는 방식으

로 학생들의 사회불안 증상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원주, 서
울, 수원, 순천, 광주 지역의 6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
하여 1～3학년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45부를 제외한 325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한 후 
각 학교 담당 교사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설문의 내용
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설문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시간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20분이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57명(48.3%), 여학생이 168명(51.7%)이었고, 이들 가
운데 1학년은 35.4%, 2학년은 33.2%, 3학년은 31.4%를 
차지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행동억제기질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eznick, 
Hegeman, Kaufman, Wood와 Jacobs[36]가 개발하고, 
오경자와 양윤란[20]이 번역한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
억제척도(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RS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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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를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총 30개 문항으로 5점 Likert식 척도(1점: 전혀 아니
다 ∼ 5점: 항상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오경자와 양윤란[20]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사회적 회피, 수
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ɑ는 각각 .75, 
.77, .64, .61, .7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ɑ는 각각 .81, .81, .71, .60, .73으로 나타났다.

2.2.2 정서표현 양가성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36]의 정서표현 양가
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37]이 번안하
고 한국 문화의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의 양가성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표현 불능감과 표현 결과에 대
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 인상
관리 및 대인관계 민감성과 관련된 행동통제를 반영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요인,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표현 양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해연과 민경환
[37]의 연구에서 Cronbach'ɑ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Cronbach'ɑ는 .93이었다. 

2.2.3 사회불안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LaGreca[3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오경
자와 양윤란[2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
항으로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
안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오경자・양윤란[20]은 
요인분석을 통해 두려움-부정적 평가, 두려움-새로운 상
황, 두려움-일반적 상황 3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했고, 각 
하위요인별 Cronbach'ɑ는 각각 .88, .73, .69였다. 본 연
구에서 전체 Cronbach'ɑ는 .95였다.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혜

신과 오경자[39]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
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수행상황을 기술

하는 9문항에 대하여 각각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심함을 의미한다. 
문혜신과 오경자[39]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ɑ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ɑ는 .93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측정

하는 Cronbach'ɑ값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40]의 매개효과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
다. 행동억제기질은 대인불안(=.66, <.01), 수행불안
(=.70,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행동억제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정적인 상
관을 보였다(=.59, <.01).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불안(=.77, <.01), 수행불안(=.59, <.01)에 대
해서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행동억제기질이 높
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지며 사회불안도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s 1 2 3 4

1. Behavioral Inhibition 1

2.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59** 1

3. Interpersonal anxiety .66** .77** 1

4. Performance anxiety .70** .59** .75** 1
**＜.01

Table 1.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2 행동억제기질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행동억제기질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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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40]가 제시한 3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행동억제기질이 매개
변수인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59,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행동억제
기질이 종속변수인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66,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행동억제기질과 정서
표현 양가성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행동

억제기질( =.32, <.001)과 정서표현 양가성(=.59, 
<.001) 모두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3단계 분석결과 줄어든 반면(=.66에서 =.32로), 전

체 설명력( )은 22% 증가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
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9.61로 절
대값이 1.96이상으로 나타나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는 Fig. 1과 같
다.

Step Variables B  β 

Step1
 A → C .76 .06 .59 13.18***

       =173.75***     =.35

Step2
 A → B .86 .05 .66 15.89***

       =252.43***     =.44

Step3  A → B .41 .05 .32 7.86***

C → B .59 .04 .59 14.55***

      =314.38***     =.66     
***＜.001
A = Behavioral inhibition, B = Interpersonal anxiety
C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Behavioral
inhibition

Interpersonal
anxie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1 59.=β ***

2 59.=β

***
3 32.=β

Fig. 1. Sobel Test Statistic Z=9.61, ＜.001

3.3 행동억제기질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정

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행동억제기질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40]가 제시한 3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
에 미치는 영향력(=.59,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
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70,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행동억제기질과 정서
표현 양가성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행동

억제기질(=.53, <.001)과 정서표현 양가성( =.28, 
<.001) 모두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3단계 분석결과 줄어든 반면(=.70에서 =.53로) 전

체 설명력( )은 6% 증가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6.76으로 절대
값이 1.96이상으로 나타나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Step Variables B  β 

Step1
 A → C .76 .06 .59 13.18***

       =173.75***     =.35

Step2
 A → B .50 .03 .70 17.39***

       =302.56***     =.48

Step3  A → B .38 .03 .53 11.24***

C → B .16 .03 .28 5.94***

      =185.00***     =.54     
***＜.001
A = Behavioral inhibition, B = Performance anxiety
C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performance anxiety

Behavioral
inhibi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1 59.=β ***

2 28.=β

***
3 53.=β

Performance
anxiety

Fig. 2. Sobel Test Statistic Z=6.7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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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행동억제기질이 정

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사회불안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대인불안과 수행상황에서 경험하는 수행불안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행

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기질
이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대인불안과 

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행할 때 느끼는 수행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4, 17, 20, 33, 41-43]과 일치한
다. 이는 낯설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중학생이 사회

적 상황에서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행동억제기질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억제기질

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들이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전략인 회피 지향적인 전략을 적용하는 경향성이 많

으며[44],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정서표현 양가성
에 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30]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높은 행동억제기질을 가진 중학생일수록 경험
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보다는 표현을 망설이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게 되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불

안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7, 45-47]와 일치한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고민하거나 정서표현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향성을 가진 중학생일수록 자연스러운 

정서표현을 통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

회적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사회불안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정서표현 양가성이 행동억제기질과 대인불안, 

행동억제기질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모두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가 사회불
안장애에 대한 위험요인임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20, 

48-50]과 일치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불안장애와 
관련되는 정서적 요인임을 밝힌 연구[51]를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16, 33], 행동억제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함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중학생의 사회불안에 행동억제기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

가성이 커져서 사회불안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낯
선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상호작용을 억제하고 그 대

상으로부터 회피하려는 행동억제기질[52]은 사회적 상
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사회불안과 유사한 행동특

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기질적으로 
회피성향이 강한 중학생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동억제는 불
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행동억제기질이 강한 중학
생은 정서표현 후 거절되거나 자신의 정서표현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 기대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망설이게 되어 결국은 억제하고 갈등

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높아진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서표현 양가성은 행동억제기질과 수행불안

의 관계에서보다는 행동억제기질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서 더 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
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수행상황보다는 주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며, 수행불안의 경우 대인불안에 비해 행동억제기질이라
는 취약성 요인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중학생을 상담할 때

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상담과 심리치료 장면에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동억제기질은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변

화가 어려운 반면,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정
서표현 양가성은 변화가 가능한 변인이다. 따라서 개입
이 어려운 행동억제기질로 인해 사회불안을 겪는 내담자

를 상담할 때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개

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정주와 김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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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표현 훈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정서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정
서표현의 억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인관계 영

역 중 개방성, 의사소통, 이해성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이
루어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변
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아지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

로부터 공감과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

향이 있다[55].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양한 정서
를 경험,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
도록 공감과 지지로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즉, 내담자가 
어떠한 정서든 표현하는 것이 괜찮을 수 있고, 그러한 감
정들이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상담자와의 관계

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는 자신이 자
각하지 못하는 정서까지도 공감 받는 경험을 통해 수용

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직면하면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 자신이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조절 가능하다고 

느낀다면 사회불안 상황에서도 보다 더 적응적인 상호작

용이나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반 중학생이었으므
로 연구결과가 사회불안장애의 임상집단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
서는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비교, 분석한다
면 사회불안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력이 연령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20]를 고
려할 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
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

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 측정

오차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행동억제 척도의 
경우, 과거를 회상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하게 평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전문
가 등을 통한 다각적 평가나 행동관찰 및 면접법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예비설문을 통해 중

학생에게 이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음을 확

인했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맞는 

척도 사용이 중요하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동억제기질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 불안의 기제 탐색과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주

로 인지적 요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고[26],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개인의 정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개변인으로 정서적 요인을 주목한 것이 특징적이

다. 또한, 행동억제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를 통해 두 변인사

이에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동시에 행동억제기

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의 독립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사회불안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알려진 10대 초반의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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